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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뭇 생명은 자연이 돌본다.’이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전혀 간단치 않은 심오한 진리이다. 이것처

럼 병원이나 의사가 없어도 많은 야생동물들은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을 본능이나 학습을 통해서 체

득해 간다. 가령 동물들은 발이 골절되면 아프다고 징징대기보다, 아픈 발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재

빨리 은신처로 찾아간다. 다행히 네 발의 잇점은 세발만 가지고도 오랜 기간을 지장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기간이면 충분히 뼈가 이어진다. 동화책 속에 사자 같은 동물들이 가시 박힌 이야

기가 많이 나온다. 거기에선 대부분 동물들이 스스로 가시를 제거하기 힘들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사자가 하루 종일 하는 일중 하나가 자신의 발을 아주 까칠한 혀로 핥는 행위인데, 이 과정에서 대부

분 가시 같은 이물이 빠져 나오리라 생각한다. 더구나 사냥을 하면 상상이상으로 가시가 많이 박힐

텐데도 그때마다 누가 빼주진 않을 것이다. 육식동물마저도 부족한 미네랄 보충이나 구충 등을 위해

서 흙을 핥고 풀을 뜯는다. 기린은 죽은 동물의 뼈를 핥고, 하마는 죽은 영양의 내장을 파먹기도 한

다. 이들특이행동들은쉽게, 우리가약을먹는의미와비슷하다. 

큰 목장에서 일할 때 재미있는 일을 경험한 적 있다. 이곳에는 방목장과 초지가 따로 조성돼 있었

다. 초지에는 일정한 풀(사료용)만 자라지만, 방목장에는 온갖 잡풀이 다 자란다. 그곳에는 독버섯처

럼 독이 든 식물도 있고, 더덕이나 도라지처럼 약이 되는 풀도 있었다. 봄, 여름 한창 식물이 자랄 때

보면, 방목을 마치고 돌아오는 소들의 똥에서 향긋한 더덕향이 배어나왔다. 그들이 일부러 더덕을

찾아먹지 않았다면 이렇데 진한 냄새가 나진 않았을 것이다. 또 가을에는 누가 몰지 않아도 소들이

방목장에도착하면일제히숲속으로들어갔다. 별로덥지도않는데왜그럴까? 하고따라가보니숲

속에는 온통 소들이 도토리 깨무는 소리로 가득했다. 아시다시피 도토리는 독특한 쓴맛 탓에 그리

기호식품이 아니다. 그런데도 소들은 굳이 제철에 맞는 좋은 식물을 골라 먹으려 한 것이다. 도토리

의‘탄닌’성분은 소화기를 보호하고 설사를 멎게 하며, 몸 안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작용을 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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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의 자연 치료법

히 그 성분이 껍질 쪽에 몰려있는데 소는 그 도토리를

통째로씹어삼킨다.

이 같은 동물들의 행동을 쫓다보면 이외의 대박을 건

질 수도 있다. 옛 분들 말씀에‘소들이 먹는 건 사람들

이 다 먹어도 된다.’고 했다. 그러고 보면 소들은 그 흔

한 독버섯 하나 먹는 걸 본적이 없다. 추측컨대 동양의

학의 기원에는‘신농’이라는 분이 각종 풀들을 직접 먹

어보고시험하여약초를찾았다지만, 나는오히려그분

이 동물들을 잘 관찰하는 분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생

각이든다. 오랫동안사냥으로살았던인디언주술사들

은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거대한 다국적

제약회사들도 해마다 아마존 밀림과 오지의 원주민 마을에 많은 연구자들을 파견한다. 그러고 보면

‘페니실린, 아스피린, 몰핀’등등현대의약품의절반이상은모두생약에서추출한것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 역으로 동물치료에 사람치료법을 적용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

다. 말이 해마다 만성 설사를 되풀이 하고 있었다. 그들을 치료하다 우연히 산 주위에 망초와 칡 잎

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것이 보였다. 망초나 칡은 사람의 설사치료에도 쓰인다는 걸 읽은 기억이

났다. ‘그래 저걸 한번 먹여보자.’생각하고, 일주일동안 양약과 병용하여 열심히 먹였더니 설사가

다른 때보다 훨씬 빨리 잡혔다. 특히 이 치료가 좋은 것은 이 생풀을, 사료만 먹던 초식동물들이 한

결같이 별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낙타가 원인 모르게 열을 동반하면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원인을 몰라 헤매던 중 근처에 심어진 매실열매가 눈에 띄였다. ‘에라! 저거라도 따서 먹여보자.’하

고 던져 주었더니 그때가지 사료에 입도 안 대던 녀석이 넙

죽넙죽 잘도 주워 먹었다. 그 덕인지 다음날 거짓말처럼 병

이 나았다. 이런 치료효과들은 치료자의‘플라시보효과’나

우연일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은 자연치료요법자들처럼 효과

를 맹신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일

단 어떻게든 병이 빨리 나았고 또 이 방법은 치료라고 보기

힘들 만큼, 동물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는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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